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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엠마우스 공동체 구유 전시 

 

환대와 연계는 코스펠드의 작은 국제 공동체인 하우스 엠마우스의 핵심적 정신입니다. 각자 다른 

국적을 지닌 우리 네 명의 수녀들은 하느님의 좋으심과 섭리적인 돌보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하고 가급적 많은 기회를 만들거나 그에 관여합니다. 이번 성탄 

시기에는  마지막 대림 주말에 다양한 구유를 전시하고 우리 수녀님들, 이웃들,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디했습니다. 두 곳의 정원과 미래의 게스트 하우스 안에다 여러 구유를 마련하고 따뜻한 음료, 

직접 구운 쿠키, 와플, 수공예 입체 별 조명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위해 여러달이 걸리는 준비 과정은 많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리고, 성당과 

대형 수퍼와 병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판매할 물품의 재료를 구입하고, 정원을 청소하고, 정원으로 

통하는 차고를 치우고, 홀을 꾸미고 상을 차리고, 관련 글와 함께 구유를 빌리고 모아 두는 등의 

일입니다.  

드디어 전시일이 다가왔습니다. 비가왔지만 많은 이들이 방문해서 밖에서는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꾸민 21개의 창의적 구유 전시를 감상하고, 안에서는 뜨거운 커피와 코코아 펀치, 생강 

과자와 와플을 즐겼습니다. 성탄 쿠키는 거의 동나고 별 조명도 인기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른 

회의 음악가 수녀님이 우리 친구와 방문해서 즉석에서 멋진 관악기 몇 곡을 솔로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는 즉석 미니 콘서트가 되어 행사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전시회 전체를 마감하는 저녁 기도 예식까지 남아있는 

방문객은 없었지만 우리 네 명의 엠마우스 식구들은 매우 기뻤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음에 대해 

아기 예수님께 깊이 감사 드렸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함께함을 즐기며 우리 구유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는 끝이 났지만 성탄시기의 활동은 끝이나려면 멀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안넨탈의 우리 노인 

수녀님들에게, 예외없이 사랑받는 먹거리인 갓 구운 와플을 대접해 드리기 위해 남은 와플 반죽과 

필요한 도구를 챙겨 살루스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깜짝 파티도 수녀님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축제의 시기를 위한 우리의 계획은 전부 끝이났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완수해야 할 계획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넨탈 수녀님들을 다시 초대해서 성탄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차와 다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도 계십니다. 기쁨이 담긴 우리의 화합 

안에는 좋으신 하느님께서도 매우 기꺼이 자리하실 것이고 그 화합을 더 굳건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우스 엠마우스가 우리의 카리스타와 

총회 주제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